
김현미 장관,“혁신도시 성공이 지역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”

16일 경북 혁신도시서 협력간담회 갖고 도담-영천 복선전철 현장 안전점검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6일(금) 경북 혁신도시를 찾아 

관할 자치단체장 및 이전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북 혁

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, 혁신도시 현장을 돌아보며 정주여건

을 점검했다.

□ 이날 간담회에서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 혁신도시 추

진현황을 설명하고, 김충섭 김천시장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인 첨

단 자동차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

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.

ㅇ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장들도 이주 

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건의하면서,

공공기관들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.

□ 김 장관은 “혁신도시의 성공이 지역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”

이라고 강조하며, “정부는 물론, 지자체, 이전 공공기관 등 모든 지

역혁신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ㅇ 또한, 이전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상

북도와 김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, 정부의 아낌없는 지

원도 약속했다.

ㅇ 아울러 지난 10월 수립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

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이전 

공공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.



□ 이후 김 장관은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의 일환인 도담~영천 복선전

철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,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ㅇ 특히, “안전현장, 명품시공이 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

줄 것”을 당부하며, 2022년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공사추진에도 

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.

ㅇ 또한, 민족독립을 위해 헌신한 석주 이상룡 선생의 정신이 깃든 

임청각을 조속히 복원 정비하기 위해 2020년 12월말까지 중앙선

도담~안동 구간을 우선 개통할 것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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